BR6292

젊은 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19-06-01

“지금의 젊은 층에 속한 사람들은 버릇도 없고 나이든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으며 경솔하고 게으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고령자들로부터 자주 듣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노인들로부터 귀가 아프게 들었던 말입니다.  사실 2000년 전의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의 젊은이들을 혹독하게 비난한 표현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노년층과 교사들을 포함해서 언론 매체에서도 심할 정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지난 어느 세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단점도 있겠으나 미래가 걱정될 만큼 한탄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젊은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편견과 오해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말하면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게으르다”, “자기 밖에 모른다”, “독립 정신이 약하다.”, 등등의 부정적인 색깔을 칠하고 젊은 세대를 보는 것이 그들이 접하는 오해일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비판을 받아 마땅한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기성 세대보다 단점이 더 심하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보이는 현 젊은 세대들의 장점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1)  이들은 탐험 심이 기성세대보다 강하다.

이들은 미지의 세계를 직접 탐험하려는 의기와 용기가 기성세대보다 강합니다. 우리 같은 기성 세대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일도 이들은 두려움 없이 시도합니다.

2) 이들은 포부가 크다.

“꿈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고 있는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실현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꿈을 성취한 빌 게이트, 마이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래리 페이지, 서게이 브린, 등은 아무도 걸어가보지 않은 꿈의 대로를 젊었을 때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3) 이들은 자신 만만하다.

4) 자신 만만한 사람들을 기성세대는 “괴팍하다” 또는 “자만이 심하다” 등의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자신 만만하게 밀고 나가는 태도를 젊은이들은 추진력이 강합니다.

5) 새로운 지식을 빨리 흡수한다.

홍수처럼 밀려 오는 신기술에 기성 세대를 놀라기만 하고 있는 동안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런 기술과 지식을 신속히 흡수하여 자기들의 꿈을 펼쳐가는 데에 사용합니다.
5) 한 번에 여러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


한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기성세대에 비하여 지금의 젊은이들은 동시에 여러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컴푸터 앞에서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전화도 받고 고객들과 상담도 합니다. 이들은 한번 익힌 기술을 쉽게 잊지도 않습니다.

6)  다각적인 생각을 동시에 하여 문제 해결을 손쉽게 한다.
젊은이들은 사고의 범위도 넓고 빨리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비교적 쉽게 해결합니다. 젊은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매일처럼 이들의 문제 해결능력에 감탄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들은 밀려오는 복잡한 미래를 멋지게 맞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 
.  

